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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급률 향상, 치즈의 국산화가 좌우!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硏, 국산치즈 생산확대 필요성 제기 - 

우유․유제품소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우유자급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치즈자급률유지를 위한 대책과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국산치즈 생산

확대의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소비량은

’19년 기준 1인당 연간 81.8Kg으로 지난 10년간(2009~2019) 연평균 

2.9%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반면, 우유자급률은 2010년 65.3%

에서 2019년 현재 48.5%까지 하락했다.

❍ 우유자급률이 이처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유제품수출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치즈 등 늘어나는

유제품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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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백색시유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밀크․크림 수입이 지난 

4년간(’15~’19) 연 74.2%의 가파른 증가세에 있으며, 백색시유 소비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지난 10년간(’09~’19) 28.3kg에서 26.7kg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즉 지난 10년간 시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이 빠르게 늘고 있는 치즈

소비*<그림 1>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우유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 연간 1인당 치즈소비 : (’09) 1.5kg → (’19) 3.2kg, 연평균 7.9% 증가

<그림 1> 치즈수입과 연간 1인당 소비량(자료 : 낙농진흥회, 관세청)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이며, 유사한 생산여건을 지닌 

한일 양국의 치즈수급동향 및 우유자급률추이를 보면, 양국 모두 

전체적인 추세는 유사하나, 우유자급률 추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

❍ 양국 모두 치즈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자급률은 하락세를

보인다<그림 2, 그림 3>. 그러나 일본은 완만한 자급률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자급률이 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치즈수입량과 거의 완벽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 한일 양국의 치즈자급률에 있어서, 한국은 2014년의 4.4%를 정점

으로 2019년 현재 2.2%까지 하락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1년의

17.1%에서 2019년 현재 13.1%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양국 모두 

치즈자급률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국내 치즈수입과 우유자급률(자료 : 낙농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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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본의 치즈수입과 우유자급률(출처 : 농림수산성, j-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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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이 “제도의 산물”임을 감안할 때, 양국 간 우유자급률 차이는,

일본은 국산치즈생산을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은 2014년부터 치즈용원유를 가공쿼터에 포함시켰으며, 3년간

(2014~2016)은 연간 520천톤을 치즈용으로 분리하여 설정하였다가,

2017년부터는 타 유제품용과 함께 일원화하였다<표 1>.

❍ 아울러, 일본은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에 의한 가격보전을

통해, 낙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다.

❍ 우리도 우유자급률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 일본과 같은 가공원료유지원체계의 

구축을 포함한 낙농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조속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표 1>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단가 등의 추이

연도

보급금단가

집·송유

조정금단가

교부대상수량

탈지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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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용

생크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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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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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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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10.4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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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11.85

11.85

11.95

12.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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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12.69

-

-

-

-

-

-

-

-

-

-

15.41

15.53

15.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

2.49

2.54

2,270

2,030

1,980

1,950

1,950

1,850

1,850

1,830

1,810

1,800

1,780

1,780

-

-

-

-

-

-

-

-

-

520

520

520

-

-

-

-

-

-

-

-

-

-

-

-

10.56

 8.23

 8.31

 8.31

3,500

3,400

3,400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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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우유・유제품이

이미 국민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만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우유

자급률향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치즈의 

국산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구성원의 ‘낙농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함께,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각자의 성실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


